
도요보 - 신종 결속방적사 “세레스”를 본격 생산 

 

도요보는 그 동안 “이나미(井波)” 직영 방적공장에서 16추의 시방기(試紡

機)로 새로운 결속방적사 “세레스”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, 이 신종 

결속방적사(結束紡績絲)의 용도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본 생산을 할 단계

에 이르러 2003년 7월에 결속정방기 77추를 추가로 설치하고, 본격 생산을 

시작하였다. 

이 신종 결속방적사용 정방기는 생산성이 링 정방기의 20∼30배 정도로 

매우 높아 시방기를 포함한 정방기 두 대의 생산능력은, 40수로 환산하여 연

간 약 700곤(梱)이 된다. 

이 결속방적사는 꼬임이 전혀 없는 섬유속(纖維束)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

둘레를 공기류로 다른 실을 적절히 감아준 결속방적사의 일종이다. 내마모성

(耐磨耗性)이 매우 좋아서, 이러한 장점이 스포츠용 의류(衣類)시장에서 높은 

평가를 받아 본격 생산을 할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. 

 


